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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산업진흥과 담당자

∙벤처기업펀드팀장 전정희 ☎440-4921
∙담당자 강찬협 ☎440-4924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손원모 벽전도예 대표, 제6회 인천시 공예명장으로 선정

- 45년째 도자기 공예분야서 활동…후진 양성과 지역공예산업 발전에 기여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손원모 벽전도예 대표(64)를 제6회 인천광

역시 도자분야 공예명장으로 선정하고 30일 행정부시장실에서 공예명

장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.

손원모 명장은 1970년도 중반 전통백자를 제작하던 큰아버지의 소개

로 도예에 입문하여 45년째 도자기 공예분야에서 활동하며 5대째 도

자분야 공예기술을 전수하고 있다.

1992년 벽전도예를 창립해 현재까지 ‘무광택균열 용문호’, ‘녹청

자 광구병’등의 대표 작품 개발과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.

2015년 ‘문양발현이 우수한 무광택도자기의 제조방법’특허를 취득

한 손 명장은 대한민국 공예품대전과 인천광역시 공예품대전에서 다

회 입상했으며 각종 개인 및 단체 전시회 개최, 지역사회 봉사활동,  

초·중·고 진로 체험 등을 통해 후진 양성과 지역공예산업 발전에 

크게 기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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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는 공예문화산업 발전과 공예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2013년부터 

격년제로 총 6명의 공예명장을 선정했으며 올해 7번째 공예명장을 선

정하게 됐다. (*2014년 2명의 공예 명장 선정) 

지난 8월부터 공고 및 접수, 군·구 추천, 서류심사(1차), 현장심사(2

차), 선정심의(3차)의 과정을 거쳐 손원모 대표를 최종 공예명장으로 

결정했다.

공예명장으로 선정되면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칭호와 함께 명장증서 

수여, 개발장려금 지급(연간 300만원씩 총 900만원),  인천시 공예사

업 관련 우선 참여혜택 및 우대가점 적용 등이 지원된다.

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“공예명장 제도가 인천시 공예인의 자

긍심을 고취하고 전통공예 기술의 계승․발전을 통한 공예산업 발전에 

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.”며 “앞으로도 우수한 공예인을 적극 

발굴해 공예명장을 선정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<붙임> 사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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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사진자료


